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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박지수, 포르투갈 진출…벤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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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22 EAFF E-1 챔피언십에 출전한 남자축구대표팀 박지수가 22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시티 스포츠 파크 어

슬레틱스 T&F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2022.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지혁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박지수가 포르투갈 리그에 진출했다.

포르투갈의 포르티모넨스는 26일(한국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박지수를 포함한 겨울 이적시장 영입 선수 5명을 소개

했다.

인천 대건고를 거쳐 2013년 인천 유나이티드에 입단한 박지수는 FC의정부, 경남FC, 광저우 헝다(중국)를 거쳤고, 수원FC로

임대 이적 후, 병역 의무를 위해 김천 상무에 입단했다. 지난해 12월 전역했다.

파울루 벤투 전 감독 체제에서 국가대표 수비수로 활약한 그는 지난해 2022 카타르월드컵을 앞두고 열린 11월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에서 부상을 입어 최종엔트리에 들지 못했다.

2018년 11월 A매치 데뷔전을 치른 그는 A매치 14경기에 출전했다.

안정적인 수비가 강점인 그는 부상만 아니었다면 월드컵 벤투호에 승선할 게 유력했다. 박지수의 포르투갈 진출에는 벤투 감독

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포르투갈 출신인 벤투 감독이 박지수의 장점과 자국 리그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 적응과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추천한 것으



로 전해진다.

구단 홈페이지의 기자회견을 보면 박지수는 "벤투 감독님이 포르투갈에서 선수였고, 국적도 포르투갈이었기 때문에 이 리그를

친숙하게 생각한다"며 "따로 들은 건 없지만 (포르티모넨스) 감독님께서 통화를 하셨다고 들었다. 벤투 감독님에게 감사하

다"고 했다. 

포르티모넨스는 포르투갈 1부 18개 구단 중 지난 시즌 13위를 차지했고, 이번 시즌에는 17라운드까지 12위를 달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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